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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

• USDHHS, Treating tobacco use and 
dependence. 2008 
• 니코틴 중독이 전부가 아님을 의미 

• 흡연은 자주 재발하는 만성 질환 

•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하고, 약물치료
와 상담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임 

 

• DSM-V(2013)부터 “Tobacco use disorder”
로 명명 
• 심각도에 따라, mild, moderate, severe로 구
분 

 



5As 전략 

5Rs 전략 

USDHHS.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. 2008 



금연치료의 방법 

비약물치료(상담) 

• 의료진으로부터 조언 

• 교육자료 

• Quitline (한국: 금연상담전
화) 

• 그룹상담 

• 개인상담 

• 사회적 지원 

약물치료 

• 1차 약물 
• 니코틴 대체요법(NRT) 

• 부프로피온(bupropion) 

• 바레니클린(varenicline) 

 

• 2차 약물 
• 기타 항우울제 

• 클로니딘 등 



금연약물치료의 효과: network meta-analysis 

Cahil K et al.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. 2013 



신종 담배의 등장 

• 국내는 대부분 궐련(cigarette)을 사용하지만 
• 외국에선 물담배, 연기없는 담배, 말아 피우는 잎담배 
등도 많이 사용되어 옴 

 

• 금연정책의 변화에 따라 궐련 이외의 담배를 사용
하는 흡연자가 많아짐 
• 금연 구역의 확대 
• 담뱃값 인상 
• 금연 목적 또는 더 안전한 담배 사용(궐련 대체) 

 

• 안전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의 욕구 



전자담배 vs 궐련형 전자담배(가열담배) 

궐련 (일반 담배) 

(액상형) 
전자담배 

궐련형 전자담배 
(가열담배) 



더 안전한 담배? (safer cigarette) 

• 담배를 끊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끊임없이 유인 
• 필터 담배 
• 저타르-저니코틴 담배 

 
 
 
 
 
 

•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주 이유
는 냄새가 없고,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

….Cigarette history recommends caution and skepticism.  
We have been burned twice, first by filtered cigarettes  
and the by low tar/nicotine cigarettes. 
 (J Ped Hematol Oncol, 2005) 



(액상형) 전자담배 



전자담배란? 

흡연자에게 담배연기의 느낌
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 
2003년부터 시판된 전자기구 

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을 
가열해 기체를 흡입하도록 함 

사용되는 용어 
 Electronic cigarette  

 E-cigarette, e-cig 

 Personal vaporizer 

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
system (ENDS) 



전자담배의 구성과 원리 

• 초창기엔 일반 담배(궐련)와 유사한 모양으로 개발 

• 니코틴 용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이를 가열하는 배터리
가 대부분 포함됨 

• 최근엔 USB 스틱과 유사한 형태(JUUL)와 니코틴 용액의 용량
을 늘린 탱크(tank) 형태가 시판 중임 

•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“vaping”이라고 부름 

출처: 미국 CDC 



국내 전자담배 사용현황(성인) 

• 담배가격이 인상된 2015년 최고, 2016년에는 감소 
추세 

 

 

 

 

 

 

 

 

 
출처: 국민건강영양조사  



국내 전자담배 사용현황(청소년) 

• 전자담배 현재 사용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

 

 

 

 

 

 

 

출처: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



전자담배 논란 

• 전자담배는 더 안전한가? 
• 사전주의 원칙 (precautionary principle) vs 담배의 해로
움 줄이기 (harm reduction) 

 

•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가? 
• 대부분 국가에서 불인정 vs 일부 국가(영국 등) 인정 

 

• 담배규제정책과의 충돌 및 간섭 
• 재정상화(renormalization) 

• 비흡연자(특히 청소년)의 니코틴 의존 유도 

• 담배 회사의 새로운 시장 확대 

Cho HJ, 2016 



전자담배의 금연효과: conflicting!! 

•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 
• A few RCTs showing potential role of e-cigarette (EC) for 

smoking cessation and reducing cigarettes 

• Inconsistent results from population-based studies 

• Even systematic reviews reporting confusing results 
according to the point of authors’ view 

• Royal College of Physician supported the use of EC for 
smoking cessation (2016.4) 

 

• Can e-cig have a role in clinical practice? 
• Debate among clinicians and policymakers 



전자담배 논쟁 



Clinical decisions in NEJM (2016.6) 

 



주요 단체의 입장(1) 

 세계보건기구(WHO) 

 2014년 7월,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는 불충분

하며, 금연목적으로 전자담배가 승인된바 없다고 보고 

 2016년 8월,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근거가 부

족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면서, 홍보를 위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

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 

 미국 질병관리본부(CDC) 
•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바꿨을 때 건강에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
있으나, 비흡연자나 청소년, 임산부에서 안전하지 않음 

•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건강영향과 금연 효과에 대해선 추가적
인 연구가 필요함 
 



주요 단체의 입장(2) 

 American Heart Association (2016) 
• 전자담배의 장기간 건강영향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, 보다 강력
한 규제가 필요하며, 전자담배를 포함한 포괄적인 금연이 필요 

• 진료실 및 사업장에서 screening에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포함할 
것을 권유 
 

 미국암협회(American Cancer Society, 2018) 

 금연을 시도할 때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
것을 권유하지만, 전자담배로 금연했더라도 금연 시도 자체에 대
해선 지지(support)할 것을 권유 

 금연 자체 또는 기존 약물치료에 부정적인 경우 전자담배로 바꾸
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완전하게 금연할 수 있도
록 정기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음 

 



주요 단체의 입장(3) 

 미국 국립과학기술의학학술원 (NASEM, 2018) 
• 미국 FDA 요청에 의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 발표 
• 전자담배의 독성학 및 단기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, 전자담
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해로운 것을 시사함.  

• 장기 영향은 알 수 없으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함 
 

 영국 NICE (2018) 

• 영국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를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, 금
연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처방하는 것을 이미 허가함 

• 전자담배를 기존 금연약물 및 인지행동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
은 단기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

• 금연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



전자담배와 금연: 정리 

• 금연 시도를 증가시키는가? – conflicting 

•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? – conflicting 
• 전자담배의 종류(old vs new), 전자담배 사용 빈도

(intermittent vs daily), 전자담배 규제 정도에 따라 다
른 결과 

• 흡연량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?- possible, 
but….. 

 

• 현실적으로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
운 구조 
• 2013년 이후 발표된 RCT가 없음 

Greenhalgh EM et al. 2017. Tobacco in Australia 



궐련형 전자담배 
(가열담배) 



가열담배 등장 배경 

• 담배 시장의 축소 
• 흡연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, 담배 규제 정책의 시행 
• “END GAME”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 대두 

 

• Tobacco Harm Reduction (담배의 해로움 줄이기)에 대한 논쟁 
• 스웨덴에서 사용되어 온 Snus 
• 전자담배의 확산 

 

• 전자담배의 출시 
• 궐련에 비해 낮은 만족도, 다국적 담배회사의 전자담배 기술 축적 

 

• 궐련과 전자담배의 Hybrid인 가열담배(Heated Tobacco Product) 
등장 
• 오랜 개발 역사 (Tobacco Heating System (TSH) 1,  TSH 2.1, TSH 2.2) 



가열담배 

• 배터리의 열로 담배를 가열하는 hybrid 형태의 신종 담배 
• Heated tobacco product, heat-not-burn tobacco 

• 2014년 11월 일본에서 판매된 아이코스(IQOS)가 처음 

• 국내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시판됨 
• 궐련형 전자담배, 가열담배, 찌는담배 등으로 불림 

• 담배회사 측에선 타르가 없어 안전하고 냄새가 나지 않
은 안전한 담배라고 홍보하여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
있음 
• 7개월 만에 국내 담배 소비량의 약 10% 차지(2018.1) 
• 아이코스(필립 모리스), 글로(BAT), 릴(KT&G)이 유통됨 

•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짐 

 



가열담배 판매량의 변화 

 



가열담배의 논란 

• 명명(naming)의 실패 
• ‘궐련형 전자담배’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부여 
• 타르도 없고 안전하다는 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
라 실질적으로 ‘더 안전한 담배＇라는 블루오션을 차
지함 

• 안전성 논란 
• 업체의 주장과 달리,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선 궐련에 
비해 더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음 

• 금연 시도의 감소 
• 가열담배가 확산되면서,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사
람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



전자담배 = 궐련형 전자담배? 





궐련형 전자담배 
(가열담배) 

궐련형 전자담배 
(가열담배) 



(액상형) 
전자담배 

궐련형 전자담배 
(가열담배) 

(액상형) 
전자담배 



가열담배의 독성학적 분석 

 

NICE, 2018 



식약처 발표 (2018.6.7) 

• 시판 중인 3개 제품을 분석 
• 니코틴과 타르, 그리고 WHO에서 권고한 9개 성분을 
포함 11개의 성분을 분석 

• 일반 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와 HC 방법을 적용 

•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, 분석
한 3개 중 2개 제품에선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
다 높게 검출됨. 종합적으로,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
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음 

• 유해 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
적절하지 않아,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연구
가 필요함 



가열담배 확산의 이면-금연의 
감소 

 

* 2018년 3월 28일 MBC 뉴스투데이, ‘궐련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?’ 중 



가열담배와 금연 의도 

• PMI가 MRTP(modified risk tobacco product) claim
으로 미국 FDA에 제출한 report 분석 

 

McKelvey K et al. Tob Control 2018 



가열담배 요약 

국내에서 가열담배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함 

담배회사는 가열담배가 더 안전한 담배라고 주장하

면서, 흡연자를 유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

있음 

이에 따라 금연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

어드는 현상이 발생 

가열담배가 인체에 덜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으며, 

가열담배를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여러 

전문가 단체는 주장하고 있음 



결론 

• 금연치료의 최우선은, 근거가 있는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임 

• 15년 전부터 판매되는 전자담배(electronic cigarette)의 금연효과는 conflicting 

• 궐련에 비해 덜 해로우나, 장기적인 건강영향과 population level의 영향은 알지 못함 

• 국가에 따라 다른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음 

•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금연시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 발

생 

•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잘못된 명명(naming)으로, 기존 Electronic cigarette의 효과

를 고의적(또는 실수)으로 호도하는 현상이 나타남 

•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은 기존 금연정책에 예기치 않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

있으며, 모든 담배 제품을 포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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